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석유화학, 전기요금 인상 “비상”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채산성 악화 우려 … 대응책 마련 움직임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기료 인상추진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

는 등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경기부진과 고유가, 원자재가격 폭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료 인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철회하거나 인상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정부와 한전 

등에 건의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차등적용을 검토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기존의 경영애로에 더

해 어려움이 가중되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대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대기업의 원자재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업종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한전의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전경련과 업종단체들은 회의에서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공동 대응할 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

했지만 전기료 인상이 회원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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